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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팬데믹 시기에 도입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

인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

확대 보조금(enhanced subsidies)제도의 처

리가 정부 셧다운 해법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약 2천240만 명이 ‘오바

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 건

강보험 보조금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우선 기존 정부 지출 수준을 단

기 연장해 협상 시간을 벌자고 했지만, 민주

당은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진 임시 예산안

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들어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오바마케어 확대보조금 수혜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들도 보조금 연장

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

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미 정부 셧다운의

쟁점인 어포더블케어 세금보조에 관해 문답

식으로 자세히 다뤘다. 

ACA건강보험 확대 보조금, 왜
미 정부 셧다운 갈등의 핵심인가

▶▶14면으로 계속

헨리조, "중국·인도계의 관중은 99% 중국·인도인, 내 관중은 98%가 백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

국계 코미디언으로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며

큰 성공을 이끌어 낸 헨리 조(62)가 보스톤에

왔다. 한국계 코미디언 헨리조를 이 작은(?)

보스톤에서 보게 될 줄은 지금껏 생각치 못했

다. 

이곳 한인들에게 보스톤은 늘 뉴욕시와 견

주는 커다란 전통의 도시나, 인구적인 관점에

서는 약 70만에 못미치는 작은 도시다. 한인

인구도 뉴잉글랜드까지 끌어모으면 겨우 4-5

만 정도 될 정도다. 보스톤과 연고가 없는 헨

리조가 이곳을, 그것도 한인단체 시민협회

(KACL)가 개최한 코미디 나잇에 참여하게

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9월 25일 보스톤 인접 도시인 서머빌

(Sormerville)의 아츠 앳 ▶▶8면으로 계속

시민협회, 보스톤 코미디나잇 매진 대성황, 관중은 98%가 한인 

미국 한국계 코미디언의 선구자, 유일하게 쉬는 주간에 보스톤 공연 

인턴 장학금 모금 위한 행사, 보스톤 출신 헬렌 홍, 미카일라 캠벨도 참여

<전체 기사 읽기>

한국계 유명 스탠드업 코미디언 헨리조가 시민협회(KACL)의 초청으로 25일 서머빌 아츠오브디아머리에서 공연했다. 사진은 헨리 조가 공연 후 관객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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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 후반기 교사 연수회 성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협의회(

회장 남일)는 지난 9월 27일 ‘작은

변화, 큰 배움: AI 시대의 한국학교

교수법’을 주제로 2025년도 후반

기 정기 교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손연주 교육간사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연수회에는 내슈

아한마음, 누리, 뉴잉글랜드, 보스

턴장로교회, 보스톤천주교, 보스톤

한국, 푸르뫼, 보스턴중앙교회, 메

인한글학교 등 9개 학교 소속 교사

들이 참석해 강의를 듣고 논의를 이

어갔다.

남일 회장은 “참석한 모든 분들

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인식 이사장님과 김재휘

총영사님을 대신해 참석해 주신 지

은석 교육영사님께 감사드린다. 동

포 2세 교육 현장을 향한 주보스턴

총영사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에 큰 힘을 얻게 된다”고 전했다. 

오인식 이사장은 교사와 학부모

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한국어

와 한국 문화 교육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 격려했다. 또한 지은석 교육

영사는 “한국학교는 차세대의 정

체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소

중한 교육기관이며, 각 지역 한국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축사를 대신했다.

협의회 임원 소개 후 이어진 전체

강연에서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임성혜 교수는 자신도 학생들을 지

도하는 교사라고 소개하며 “교사

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임 교수는 ‘마음 건강,

뇌 건강’을 주제로 교사의 정서적

안정과 학생 지도와의 관계를 짚으

며 다양한 사례와 예방 방안 등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분반 강연에서는 홍순주

강사가 이중언어 수업 설계를, 장

은아 강사가 기초 한국어 수업 디자

인과 Canva 활용법을, 이보람 강사

가 실용 교수법을, 이정설 강사가

AI 활용 글쓰기 수업을 각각 강의

했다. 현장 중심의 강의들이 이어

졌으며, 차세대 교사들이 직접 참

여해 성장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마

련되어 의미를 더했다.

연수회 후 제출된 참가 후기에 따

르면 전체 강의에 대한 긍정적 반응

이 많았고, 분반 강의 또한 큰 호응

을 얻었다. 그러나 분반 강의 시간

을 늘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강의 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이 부족하다

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이정설 협의회 총무는 제시된 의견

을 다음 연수회 때 적극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다음 연수회에서 다루기를

희망하는 주제로는 ▲아동심리학

(36%) ▲실습 워크숍(24%) ▲한국

문 화 (16%) ▲패 널  토 론 (8%)

▲PPT 제작(8%) ▲AI 활용법(8%)

순으로 꼽혔다. 이는 협의회 각 학

교 교사들이 실습·토론 중심, 현

장 적용 사례 공유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협의회 측은

이번 교사 연수회를 계기로 교사들

의 전문성 강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현장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며, 이는 동포 2세 교육을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

다. 

협의회의 다음 전체 행사는 오는

10월 18일 참가 신청이 마감되는 ‘

제5회 동해-독도 지명표기 조사활

동 공모전’이다. 학년에 따라 ①

그림일기 부문(K-3학년), ② 포스

터 부문(4-7학년), ③ 프레젠테이

션 부문(8-11학년)으로 나뉘어 진

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내

용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용 구글

폼: https://forms.gle/67VmDAbt-

nafmbGSJ6)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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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와 피아노로 세계 최초 기록 세운
김채린, 클래식 새로운 역사 쓴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유매스보스톤(Umass Boston) 공연

예술학과 김채린(Chaerin Kim) 교

수가 국제 클래식 무대에서 이색적

인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5월 18일 베네수엘

라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

께 한 공연에서 한 무대에서 하프와

피아노 협주곡을 모두 연주하고, 직

접 작곡한 「Rendezvous」를 초연

하며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다. 이날

관객들은 여덟 번의 커튼콜을 보내

며 기립박수로 환호했다.

그 무대에서 그녀는 라흐마니노프

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전악장을 연주

했으며, 자신이 작곡한 〈Ren-

dezvous Harp with Orchestra〉를

세계 최초로 공연했다. 

유매스보스톤 뉴스에 따르면, 김

교수는 총 10개의 악기를 다룰 수 있

지만, 가장 애착을 갖는 악기는 피아

노와 하프다. 그는 “양손의 손끝으

로 직접 접촉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 감정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

는 악기”라고 설명한다.

대표작 「Rendezvous」는 원래

피아노곡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하

프·오케스트라·성악 등 100여 가

지 버전으로 확장됐다. 가사는 한국

어로 처음 쓰였으며, 지금은 80개 언

어로 번역돼 전 세계 음악가들이 연

주할 수 있게 됐다. 

베네수엘라 공연은 어머니에게 바

치는 헌정이기도 했다. 김 교수의 어

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음악

애호가로, 어린 시절 기도 중 딸이 하

프와 피아노를 모두 연주하는 모습

을 환상처럼 보았다고 한다. “그 비

전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5월 기록 이후  그녀는 에스토니아

에서또 다른 세계 기록을 세웠다. 자

신의 하프 협주곡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직접 지휘까지 동시에 맡

은 세계 최초의 하프 연주자가 된 것

이다. 김 교수는 이를 “마치 뷔페에

서 여러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에

비유했다.

김채린 교수는 2012년부터 유매스

에서 피아노와 하프를 가르쳐오고

있다. 또한 그래미 상을 비롯한 국제

대회 심사위원으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시민협회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가 오는 10월 9일 목

요일 매사추세츠 주청사 그레이

트 홀에서 ‘코리아데이(Korea

Day)’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글날을 기념하

고 한인 이민사와 문화를 주류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

다. 행사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

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보스톤

지역 정치인과 주정부 관계자,

한인사회 인사들이 함께할 예정

이다.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과

함께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이

고,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이 펼

쳐진다. 

시민협회 측은 “코리아데이

는 보스톤 한인사회가 주류 사회

와 문화를 나누고, 한국의 전통

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며

“K-팝 팬은 물론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시민협회, 9일 주청사서 코리아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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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49.1766

K2B 테라퓨틱스, 정세호 박사 신임 대표이사
선임 발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암 정밀 표적

치료를 위한 세계 최초의 단백질-약물 접합체

(PDC, Protein-Drug Conjugates) 플랫폼을 개

발하는 전임상 단계 바이오테크 기업 K2B

Therapeutics는 정세호 박사(Ph.D.)를 신임 사

장 겸 대표이사(CEO, President & Chief Exec-

utive Officer)로 선임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정세호 박사는 대형 제약사, 중견 및 스타트업

바이오텍, 규제기관, 그리고 학계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약 개발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통찰력과 경험을 쌓

아왔다.

그는 과거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ris-

tol-Myers Squibb), 밀레니엄(다케다 온콜로지

, Millennium-Takeda Oncology), 앨나일람 파

마슈티컬스(Alnylam Pharmaceuticals) 등에서

주요 리더십을 수행하며, 종양학과 RNA 치료

제 분야의 혁신적 성과에 기여했다. 가장 최근에

는 엘레바 테라퓨틱스(Elevar Therapeutics)의

CEO로 재직하며, 희귀암 분야의 신약 후보물질

들을 후기 임상개발 및 규제기관과의 심사 과정

까지 이끌었다.

정 박사는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SUNY

Buffalo) 약학대학에서 약제학 학사 및 박사 학

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및 SUNY Buffalo 약학대학 겸임 부교수를 역

임했다. 또한 American Association of Phar-

maceutical Scientists Journal, Drug Metabo-

lism and Pharmacokinetics,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Journal of Pharmaceu-

tical Investigation 등 주요 학술 저널의 편집위

원으로 활동하며 학계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K2B 공동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김종성

대표는 “K2B의 중요한 전환기에 정세호 박사

를 CEO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K2B가 POC(Proof-of-Concept) 발견 단계

를 넘어 본격적인 치료제 개발 단계로 도약하는

이 시점에서, 정 박사의 깊은 전문성과 글로벌

리더십은 암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를 제

공하려는 우리의 미션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결정

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호 박사의 합류는 K2B Therapeutics가

혁신적인 PDC 플랫폼 개발을 가속화하는 동시

에, 투자자와 글로벌 제약사 파트너십을 더욱 강

화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K2B

테라퓨틱스 측은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베벌리에 본사를 둔 반도체

장비업체 액셀리스 테크놀로지스(Ax-

celis Technologies, 나스닥: ACLS)가

뉴욕 플레인뷰에 본사를 둔 비코 인스트

루먼츠(Veeco Instruments, 나스닥:

VECO)와 합병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

번 거래는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진행

되며, 합병 후 기업가치는 약 44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액셀리스와 비코는 합병을 통해 미국

내 웨이퍼 제조 장비 업체 매출 순위 4위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합병이 완료되

면 액셀리스 주주가 약 58%, 비코 주주가

나머지 4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거

래는 2026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

다. 새롭게 합병한 기업의 이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베벌리에 본사를 유

지한다. 

액셀리스는 인텔, 삼성 등 글로벌 반도

체 제조사들에 핵심 장비인 이온 주입기

(ion implanter)를 공급하고 있다. 이 장

비는 반도체 칩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필

요한 공정을 수행하며, 2024년 액셀리스

전체 매출 10억 2천만 달러 가운데 98.3%

를 차지했다. 같은 해 순이익은 2억 100만

달러였으며, 전 세계 직원은 1,700명, 이

중 1,000명이 매사추세츠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생산 시설은 베벌리와 한국에

있다.

액셀리스는 베벌리에서 41만7천 제곱

피트 규모의 본사 건물을 임대해 제조

·R&D·경영 활동을 운영하며, 인근

23에이커의 미개발 부지도 보유하고 있

다. 회사는 1978년 사업을 시작했으며,

1995년 현재의 법인으로 전환됐다.

비코 인스트루먼츠는 웨이퍼에 박막

을 증착시키는 에피택시(Epitaxy)와 화

합물 반도체 공정 장비에서 강점을 가진

회사로 매사추세츠 월댐에 R&D 시설을

두고 있으며, 2024년 매출 7억 1,700만 달

러, 순이익 7,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

국 내 직원은 881명이다.

러셀 로우 액셀리스 CEO는 성명에서

“비코의 혁신 역사를 오래 전부터 존경

해왔다”며 “비코에서 근무했던 경험

이 있어 그들의 탁월한 인재, 문화, 혁신

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거대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시

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액셀리스·비코는 첨

단 반도체 제조 전 공정에서 더 넓은 포

트폴리오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베벌리 반도체 기업 액셀리스, 44억 달러
규모 비코와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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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아머리에서 개최된 시민협회(KACL) 코미

디나잇은 시민참여 인턴 장학금 모금을 위한

무대였다. 한 참가자는 코미디나잇이 이렇게

성공적일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매진을 기록

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브루클라인 출신

한국계 코미디언 헬렌 홍(Helen Hong)도 무

대에 올랐으며, 헐리우드에 진출한 방송인 미

카일라 수니 캠벨도 참여했다. 

헨리 조는 시민협회 행사까지 끝난 후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무대에 다시 올라 관객들과

악수와 환담을 나누고 함께 사진 포즈를 취했

다. 자신의 쇼 시간에만 프로가 아니었다. 쇼가

끝난 후에도 찾아 준 관객들과 끝까지 함께하

는 프로패셔널의 자세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 

행사가 끝난 후 행사장 지하로 자리를 옮겨

헨리조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보스톤에서

한인관중을 대상으로 코미디쇼를 진행하게 된

과정이 가장 궁금했다. 

헨리 조는 시민협회의 린다 챔피언 회장이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코미디쇼를 개최하고 싶

다고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그의 에이전트는

당초 부정적이었다. 보스톤 시민협회의 행사가

너무 작다고 생각했으며 청중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헨리 조는 특정 장소에

서만 공연한다는 점도 고려해 공연에 반대했다

.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 회장은 “KACL이

사상 처음으로 한인 코미디나잇을 계획했을 때

한인 최초의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헨리 조를

반드시 초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의 에이전트에 접촉했고 약간의 협상 끝에 출

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최초의 한국계 미

국인 코미디언은 2020세상을 떠난 고 자니 윤이

었지만 현역 코미디언 중에서는 최초이다. 

헨리 조는 “이번 공연에 온 유일한 이유는

한국계 커뮤니티를 위한 행사였기 때문”이라

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노동절에

서 땡스기빙까지 모두 스케줄이 있으며 지난

주말이 유일하게 쉬는 주간이었으나 이를 포기

하고 보스톤에 온 것이었다. 이 특별 공연에 출

연하기 위해 상당한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한

것이다. 

헨리 조는 “만약 이 행사가 다른 어떤 단체

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단체의 예산이 얼마이

든 상관없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에도 헨리조는 한인사회와 많은 단절을

느끼고 있었다. 다른 소수민족 코미디언은 모

두 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데 반해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흑인 코미디언은

관객의 99%가 자신의 출신 인종의 관중들인데

자신의 관객은 98%가 백인”이라고 털어놨다.

그의 말에는 서운함이 깊게 베어 있었다. 

그는 미국 연예계에서 여러 최초 기록을 세

운 선구자였다. 그는 미국 투나잇 쇼에 출연한

첫번째 한국계 미국인, 시트콤 디자이닝 위먼

(Designing Women)에 출연한 첫번째 한국계

, 프라에디나잇비디오를 2년간 진행한 첫번째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더구나 미국 컨트리음악

계에게 가장 권위있는 그랜드 올 오프리

(Grand Ole Opry)의 유일한 아시안 멤버다. 

선구자의 길은 항상 척박하다. 이러한 업적

에도 한인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40년 전 출발 당시 금기시되어 있던 코미디언

을 선택한 그에게 실망감을 표출하기에 바빴다

.  일부 친척들, 특히 그의 고모들은 그와 이야

기조차하지 않았다.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한인들이 그의 코미디 무대를 찾지 않았던 것

도 상처가 됐다. 테네시 녹스빌에서 자랄 때 유

일한 아시안이었던 그는 백인사회에 완전히 동

화됐다. 일부는 그를 ‘바나나’라고 비하하기

도 했다. 

그러나 그는 보스톤의 한인사회에서 들어온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한인임을 늘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박사학위

가 두개였던 과학자 헨리 조의 아버지는 좋은

머리를 코미디에 쓴다며 “낭비”라고 당초 반

대하셨지만 이후 아들의 코미디 여정을 열렬히

지지했다. 

헨리 조는 “한인사회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곳에 참여하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일부 한인사회 특히 헨리 조의 친구였던 ‘

코리안 맨’의 편집장은 한번도 헨리 조의 이

야기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인사회,

한미우호협회는 2020년 헨리 조에게 ‘뉴 어메

리칸 히어로 어워즈’를 수여했다. “가족을

주제로 한 건전한 주제의 코미디로 아시안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전국 커뮤니티와 단체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펴왔다”는 것이 선정 이

유였다. 이제는 한인사회도 미국사회에서 한국

인으로서의 공헌과 업적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때가 된 것이다. 

테네시대학에 다니던 대학시절 코미디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계기로 바로 대형 코미디 클

럽사에 스카우트 된 헨리 조는 대학을 중퇴하

고 코미디언의 길을 걷게 됐다. 얼마되지 않아

그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됐다.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그는 노력이라고 답했

다. “성공하기 위해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일

했다. 어디든 가능한 모든 곳에서 쇼를 진행했

다. 잘되는 것은 무대에 서는 일이라고 생각했

기에 어떤 무대이든 그곳에 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조크를 쓰고 다듬어 사람들에

게 이야기할 수는 것은 신이 주신 재능”이라

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성적인 농담이나 비속어를 사용하

지 않는 깔끔한 유머를 전하는 코미디언으로

유명하다. 패밀리서치 블로그에 따르면 헨리조

는 “그만의 독특한 가족 유산을 바탕으로 코

미디 무대를 준비한다. 그는 또한 아내와 세 자

녀와 함께하는 가족 생활에서도 코미디 아이디

어를 얻는다. 가족 중심의 유머와 개인적인 이

야기가 주는 독특한 감성으로 그는 미국 전역

의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 에이미 조와의 사이에 세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자랄 때 늘 아이들과

함께한 헌신적인 아버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보스톤의 관객들에 대해 묻자 헨리 조는 “

좋았다”라고만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럼에도

서머빌의 아츠 앳 디 아머리를 가득 메운 한인

관객들의 환호는 그에게 색다른 ‘보스톤  경

험’이었음이 틀림없다. 헨리 조에게는 98%

한국 관객을 만나는 자리였고, 한인들은 코미

디의 선구자인 스타 헨리 조를 만나는 특별한

자리였다. 의미있는 장학금도 모였다. 코미디

나잇을 결코 웃어 넘겨서는 안되는 이유다.   

editor@bostonkorea.com

헨리조, "중국, 인도계는 99% 중국 인도인, 내 관중은 98%가 백인"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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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연방준비은행(Fed)이 최근 기

준금리를 0.25퍼센트포인트 인하하

면서 그간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켤 것이란 기대가 커

지고 있다. 그러나 모기지 금리 인하

에도 불구하고 그레이터 보스톤의

거래 회복세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

이다. 

보스톤 동부 64개 타운을 대상으

로 통계를 발표하는 그레이터보스

톤부동산 중개인연합(GBA)의 자료

에 따르면, 2025년 8월 보스톤권역 단

독주택 거래량은 1,07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

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부진

했던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

스톤 495번 도로 안팎 139개 도시와

타운의 통계를 추적하는 워렌 그룹

(Warren Group) 보고서에서도 올

해 들어 단독주택 누적 거래량이 1만

3,963건으로 지난해보다 2.9퍼센트

늘었지만, 뚜렷한 회복세라 보기 어

렵다고 평가했다.

GBAR이 발표한 그레이터 보스

톤 지역 주택 가격은 소폭 조정을 받

았다. 6월에 사상 최고치였던 100만

달러를 찍은 뒤 8월 중간 가격은 93

만 5,000달러로 내려왔다. 다만 전년

동월보다는 여전히 상승세다. 워렌

그룹 자료에 따르면 그레이터 보스

톤 지역 단독주택 중간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3.1퍼센트 오른 82만 달러

였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중

간 매매가는 81만 달러로 지난해보

다 4.5퍼센트 올랐다.

GBAR 회장이자 프리미어리얼티

그룹 대표인 마크 트리글리오니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단독주택의

중간 거래가격이 최초 매물가보다

낮게 형성됐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

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금

리 인하 소식은 매수 심리를 자극해

시장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레이터보스톤 콘도 시장

은 단독주택과 달리 가격이 하락세

를 보였다. 8월 콘도 거래량은 1,360

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2퍼센트 증

가했지만, 중간 판매가는 62만 달러

에서 60만 달러로 3.2퍼센트 떨어졌

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거래량

은 9,603건으로 전년보다 2.7퍼센트

늘었지만, 중간 판매가는 62만 6,000

달러로 0.6퍼센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그레이터 보스톤 주

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이어온 원

인으로 높은 가격과 모기지 금리 부

담을 꼽는다. 실제로 2021년 8월 중간

가격은 78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올

해 8월에는 93만 5,000달러로 4년 만

에 20퍼센트 가까이 올랐다. 금리 하

락이 월 상환금을 크게 줄이지 못하

는 것도 부담이다. 예를 들어 중간 가

격인 93만 5,000달러 주택을 6.26퍼센

트 금리로 30년 고정 모기지를 받을

경우 월 상환액은 재산세와 보험료

를 제외하고도 4,610달러에 달한다.

금리가 0.5퍼센트포인트 내려가도

월 상환액은 241달러 줄어드는 데 그

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변

화 조짐이 보인다. 8월 보스톤권역

매물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퍼센트

늘어나면서, 매도인들이 다시 시장

에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워렌 그룹의 캐시디 노튼 부대표는

“현재 시장에 나선 구매자들은 연

초보다 낮은 가격과 가격 인하 사례

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

금리 하락이 일부 매수자와 매도자

들의 시장 진입을 자극할 수 있다”

고 내다봤다.

보 스 톤 부 동 산 중 개 인 협 회

(GBAR)와 부동산 분석업체 워렌

그룹(Warren Group)은 그레이터보

스톤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가

를 추적하고 있지만 대상 커뮤니티

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워렌 그

룹은139개 도시와 타운을 포함해 ‘

그레이터 보스톤 주택시장’을 집

계하는 반면, GBAR은 동부 매사추

세츠 내 64개 커뮤니티만을 대상으

로 한다. 이 때문에 같은 ‘그레이터

보스톤’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수치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스

톤 코리아는 그레이터보스톤 지역

의 중간가를 발표할 경우 주로

GBAR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

해 왔다.  

보스톤권역 주택시장, 여전히 침체 속
가격 상승세…콘도는 하락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소유하는 데에도 막

대한 재산세가 뒤따른다.

비영리단체 택스파운데이션

(Tax Foundation)에 따르면 매

사추세츠는 소득 대비 주거용 재

산세 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

기준으로 전국 18위를 기록했다.

보스톤비지니스저널에 따르

면, 중부와 서부 매사추세츠의 여

러 도시가 높은 세율을 보이지만

, 실제로 가장 큰 재산세 고지서

를 받는 곳은 동부 매사추세츠의

고급 주택 밀집 지역이다. 2025 회

계연도에 웨스턴, 브루클라인, 링

컨 등 세 개 타운의 단독주택 소

유주들은 평균 2만 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납부했다.

웨스턴과 브루클라인의 주택

중위가격은 200만 달러를 웃돌고

, 링컨도 160만 달러에 달한다. 웨

스턴은 이미 2019년에 평균 재산

세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바 있

다. 2025 회계연도 기준, 평균 재

산세 고지서가 1만 달러를 넘는

지역은 총 57개 시·타운으로 전

체의 16%에 이른다.

주 전체 평균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년간 43% 상승했으며, 이

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약 35%

를 웃도는 수준이다.

보스톤의 세수 딜레마

보스톤시는 그동안 주거용 부

동산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

지하기 위해 도심 대형 오피스 빌

딩 등 상업용 부동산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원격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으로 사

무실 수요가 급감하고 공실률이

치솟으면서 상업용 건물 가치가

빠르게 하락해 시 재정 운용에 어

려움이 커지고 있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세수 부

족을 메우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

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 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이미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

발하고 있다. 이러한 세율 전환은

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아

직 동의를 얻지 못했다.

현재 보스톤 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덕분에 평

균 재산세 고지서가 6,792달러로

주 평균 7,730달러보다 낮다.

하지만 보스톤정책연구소

(Boston Policy Institute)는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상업용 부동

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세수 급감

이 향후 시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

고서는 보스톤 시의 예산 적자가

올해 1억3천5백만 달러에서 2029

회계연도에는 5억5천만 달러 이

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재산세 최고액 지역은
웨스턴·브루클라인·링컨

<전체 기사 읽기>

978.870.0508 
978.87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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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유에스뉴스(US News &

World Report)가 23일 발표한 미국

최고대학 순위에 따르면, MIT는 전

체 2위, 하버드는 3위를 차지하는 등

뉴잉글랜드 내 대학이 상위권을 차

지했다.  

프린스턴은 올해도 하버드와

MIT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예

일대와 스탠포드가 공동 4위에 올랐

다. 로드아일랜드의 브라운대와 뉴

햄프셔의 다트머스 칼리지는 공동

13위를 차지했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 부문에서는 매사추세츠 윌

리엄스타운 소재 윌리엄스 칼리지

가 1위를, 앰허스트 칼리지가 2위를

기록했다. 메인주의 보우도인 칼리

지는 미 공군사관학교와 함께 공동 5

위에 올랐으며, 매사추세츠 웰슬리

칼리지는 캘리포니아의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와 포모나 칼리지와

함께 공동 7위를 차지했다. 또한 미

들베리 칼리지(버몬트), 스미스 칼

리지(매사추세츠), 웨슬리언 대학교

(코네티컷)는 모두 공동 13위에 이름

을 올렸다.

2026 최고 종합대학 순위 

1. Princeton University (NJ)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

nology (MA)

3. Harvard University (MA)

4. (tied) Stanford University (CA)

4. (tied) Yale University (CT)

6. University of Chicago (IL)

7. (tied) Duke University (NC)

7. (tied) Johns Hopkins University

(MD)

7. (tied) Northwestern University (IL)

7. (tied) University of Pennsylvania

(PA)

11.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

12. Cornell University (NY)

13. (tied) Brown University (RI)

13. (tied) Dartmouth College (NH)

15. (tied) Columbia University (NY)

15. (tie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

17. (tied) Rice University (TX)

17. (tied)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17. (tied) Vanderbilt University (TN)

20. (tied) Carnegie Mellon University

(PA)

20. (tied)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20. (tied) University of Notre Dame

(IN)

20. (tied)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MO)

2026 최고 리버럴아츠 대학 순위 

1. Williams College (MA)

2. Amherst College (MA)

3. United States Naval Academy

(MD)

4. Swarthmore College (PA)

5. (tied) Bowdoin College (ME)

5. (tied)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CO)

7. (tied) Claremont McKenna Col-

lege (CA

7. (tied) Pomona College (CA)

7. (tied) Wellesley College (MA)

10. (tied) Carleton College (MN)

10. (tied) Harvey Mudd College (CA)

10. (tied)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NY

13. (tied) Barnard College (NY)

13. (tied) Davidson College (NC)

13. (tied) Grinnell College (IA)

13. (tied) Hamilton College (NY)

13. (tied) Middlebury College (VT)

13. (tied) Smith College (MA)

13. (tied) Vassar College (NY)

13. (tied) Wesleyan University (CT)

유에스뉴스 선정 미국 최고대학, 올해도 뉴잉글랜드
대학들 상위에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웰슬리에 위치한 뱁슨 칼리지

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이29일

발표한 2026년 대학 순위에서 전

국 2위를 차지했다. 소규모 경영

·창업 특화 대학인 뱁슨은 전국

582개 대학 가운데 두 번째로 높

은 점수를 받았다.

2016년부터 매년 순위를 발표

해 온 월스트리트저널은 칼리지

펄스(College Pulse), 스타티스타

(Statista)와 협업해 졸업 후 급여

효과(salary impact), 진로 준비

도(career preparation) 등 지표

를 종합해 점수를 산정했다. 뱁슨

은 100점 만점에 90.3점을 기록했

다.

뱁슨은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는 상승세를 이어왔다. 2022년

126위였던 뱁슨은 2023년 전국 10

위로 뛰어올랐고, 2024년과 2025

년에는 2위에 오르며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제쳤다.

올해 뱁슨보다 높은 순위를 차

지한 대학은 스탠퍼드대학교뿐

이다. 이어 예일대학교, 프린스

턴대학교가 뒤를 이었고 하버드

대학교가 5위에 올랐다.

스피넬리 총장은 “스탠퍼드

와 예일의 막대한 기부금을 보면

자원 면에서 비대칭적인 세계라

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년 WSJ 선정 미국 상위 20

개 대학

1. Stanford University

2. Babson College

3. Yale University

4. Princeton University

5. Harvard University

6. Claremont McKenna College

7.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

ley

8. Columbia University

9. University of Pennsylvania

10. Davidson College

1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12. Bentley University

13.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14.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15. Harvey Mudd College

16. Georgia Institute of Technol-

ogy, Main Campus

17. San Jose State University

18. Cornell University

19. Loyola University Maryland

20. University of Notre Dame

bostonkorean@hotmail.com

뱁슨 칼리지, 월스트리트저널 대학 평가서
아이비리그 제치고 전국 2위

<전체 기사 읽기>

창업 발표회를 하고 있는 뱁슨 칼리지 학생들 (2018년 보스톤코리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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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스세이브(Mass Save)는 올

해 초부터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

됐던 혜택을 저소득 가구와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렌트 세입자들도 신

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히트펌프 설치, 단열공사, 창호

교체 등 다양한 지원을 집을 소유하

지 않은 주민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소외돼 왔

던 계층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

치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수요가 폭

증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빠르게 바

닥을 드러냈고, 동시에 높은 전기요

금에 대한 주민 반발로 주공공유틸

리티부(DPU)가 매스세이브 예산을

5억 달러나 삭감하면서 지원 확대 계

획은 제동이 걸렸다.

매스세이브의 혜택 확대 정책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였다.

주 감사원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저소득층 거주 지역 주민

들은 매스세이브 재원을 위해 부과

되는 전기요금 할증금을 평균보다

24% 더 내고 있었지만 정작 혜택은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예산 압박으로 인해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이 다시 줄어드는 악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올봄부터 매스세이브는 히트펌프

인센티브와 임차인 지원 프로그램

을 줄였고, 여름에는 일부 창문 교체

사업을 연기하거나 제한했다. 최근

내부 메모에 따르면, 저소득층보다

는 소규모 사업체와 다가구 건물 소

유자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이 배정되

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첼시의

환경단체 그린루츠는 “공정성 면

에서 매스세이브의 성적표는 여전

히 불량하다”고 지적했고, 몰든시

주택개발 담당자는 “저소득층이

더 부유한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

램을 떠받치는 꼴”이라고 비판했

다.

한편 청정에너지 단체들은 “효

율화 프로그램은 1달러 투자당 3.40

달러의 편익을 돌려준다”며, 가스

·전기요금 납부자가 아닌 새로운

재원 마련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

다고 주장한다.

매스세이브는 단순한 요금 절감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사추세츠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핵

심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산 삭

감과 높은 요금에 대한 정치적 부담

이 겹치면서,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

한 저소득층과 세입자 지원이 다시

축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

지고 있다.

저소득층·세입자에  혜택 확대한 매스세이브,
수요 폭증과 예산 삭감에 허덕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주 보건 당국이

맨체스터와 내슈아에서 새로운

결핵 환자 2명을 확인하고, 일부

주민이 감염에 노출됐을 가능성

이 있다고 1일 밝혔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례

는 지난 3월 맨체스터에서 첫 환

자가 보고된 이후, 지역 내에서 확

인된 두 번째와 세 번째 활동성 결

핵 사례다. 

뉴햄프셔 보건복지부(DHHS)

는 맨체스터·내슈아 시 보건당

국 및 지역 단체와 협력해 접촉 가

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직접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다수의

공공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

돼, 당국은 노출자를 모두 확인하

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 당국은 다음의 장소를 해

당 기간동안 자주 방문했던 주민

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

고했다. 

맨체스터 1269 카페 (456 Union

St.) : 2025년 1월 1일~3월 1일

맨체스터 ‘Loads of Love’

세탁소 행사 (1231 Elm St.) : 2025

년 1월 1일~7월 17일,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10시~새벽 1시

힐스버러 카운티 교정시설 (445

Willow St.) : 2025년 4월 16~25일,

5월 9일~8월 15일

주 역학부 부책임자 엘리자베

스 A. 탤벗 박사는 “결핵에 노출

된 사람이 실제로 병에 걸릴 위험

은 낮지만, 해당 기간에 위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고 추가 확산을 막

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결핵은 주로 폐를 감염시키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될 수 있다. 초기 증상은 바로 나

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몇 주 이

상 지속되는 기침, 원인 불명의 체

중 감소, 야간 발한, 발열 등이 대

표적이다.

뉴햄프셔 보건 당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12명의 결

핵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집단 거

주지, 노숙인 쉼터, 교정시설 등에

서 감염 위험이 높다고 질병통제

예방센터(CDC)는 설명한다.

당국은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주민들에게 즉시 603-

271-4496으로 연락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뉴햄프셔, 결핵 신규 환자 2명 발생…
공공장소 노출 가능성 경고

<전체 기사 읽기>

13

NH 보건부, 맨체스터와 내슈아에서 신규 결핵환자 2명 발생 확인

저소득층 지원보다는 상업용 지원으로 방향 선회로 만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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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ACA건강보험 확대 보조금, 왜 미 정부 셧다운 갈등의 핵심인가 

비타민 C 메가도스, 과연 필요한가? 부작용은?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

는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에 대

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연 고용량 비타민 C가 필요

한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비타민 C의 일반 권장 용량과

이득

하루 비타민 C 일반 권장량은

성인 남성 90 mg, 여성 75 mg 입

니다.

이 정도만 충족해도 콜라겐 합

성, 철분 흡수 개선, 상처 회복, 면

역 기능 유지에 충분합니다.

부족하면 괴혈병 같은 결핍 증

상이 나타나지만, 권장량만 채워

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연구 근거와 USPSTF의 입장

관찰 연구에서는 비타민 C 섭

취량이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질

환, 암, 사망률이 낮다는 경향이

보이지만, 더 높은 수준의 연구인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는 보충제

를 통한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

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정기적인

비타민C 복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고 명확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메가도스란 무엇인가?

메가도스(Megadose)는 권장

량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고용량 비타민 섭취를 말합니다.

즉, 1000 mg ~ 3000 mg 이상의

비타민 C를 매일 복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메가도스입니다.

일부에서는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

등을 주장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매우 제한적이고 오히려 부작용

의 위험이 있습니다.

4. 어느 정도 용량이면 충분한가

?

비 타 민  C는  혈 중  농 도 가

100~200 mg/day에서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400 mg 이상을 섭취해도 체내

저장량은 더 늘어나지 않고 초과

분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때문에 그 이상 복용한다고 효

과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5. 가능한 부작용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영양소이지만, 지속적인 고용량

섭취(>1000 mg/day) 시 다음과 같

은 문제가 보고됩니다.

·위장장애 (복부팽만, 설사,

복통)

·대변잠혈검사 등 일부 검사

결과에 간섭

·신장결석 위험 증가

6. 고용량 비타민 C와 신장결석:

정확한 데이터

가장 큰 우려는 신장결석(옥살

산칼슘 결석) 위험입니다.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

면, 비타민 C를 하루 1000 mg 이

상 섭취한 남성은 신장결석 발생

위험이 43% 증가했습니다. 반면,

여성에서는 유의한 연관성이 관

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사 연구에서 하루

2000 mg 복용 시 요중 옥살산 배

설량이 31–39% 증가했으며, **참

가자의 약 40%**에서는 결석 형

성 위험 지수(Tiselius Index)가

상승했습니다.

즉, 고용량 비타민 C 복용은 특

히 남성에서 신장결석 위험을 유

의하게 높인다는 점이 연구 결과

로 수치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비타민 C는 권장량(100~200

mg/일)만 충족해도 충분합니다.

·메가도스는 추가적인 이득

이 없고, 부작용 위험만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서 신장결석 위

험이 최대 40% 이상 증가할 수 있

으므로 장기적인 고용량 복용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과일·

채소 섭취)으로 권장량을 충족하

는 것이 최선입니다.

ACA 확대 보조금(enhanced ACA subsi-

dies)이란?

ACA 보험 보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세

액 공제로, 가입자가 가계 소득 대비 일정 비

율 이상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상한선

을 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팬데믹 당시, 이

보조금의 소득 상한선(연방 빈곤선(FPL)의

400%, 4인가족 기준 $128,600 이하)을 폐지하

고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어가

면 보조금을 받도록 했으며, 개인이 부담해

야 할 보험료 비율도 낮추는 방향으로 보조

금을 확대했다.

이 조치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연장됐으나, 내

년부터는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다.

보조금 수혜자와 정부가 감당하는 비용

카이저패밀리재단(KFF) 조사에 따르면,

현재 ACA 보험 가입자는 약 2,430만 명이고

, 이 중 2,240만 명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의

회예산국(CBO)은 보조금 확대를 2034년까

지 연장할 경우 약 3,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

으로 추산한다.

만약 보조금이 만료된다면?

보조금 자체는 남지만 지원 수준이 낮아

진다.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연 평균 1천달

러 이상 보험료 폭등에 직면할 수 있다. KFF

는 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가 올해 888달러에

서 내년 1,904달러로 두 배 이상 급등할 수 있

다고 경고했다.

CBO는 보조금 확대가 끝날 경우 약 42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

다.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 의료에 1조 달러 이

상 요구한다는 트럼프 주장이 맞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

자 의료를 위해 1조 달러 이상을 쓰려 한다

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주당은 공화당의

OBBBA법 세제 개혁으로 삭감된 이민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출을 되돌리려 하고 있으

며, 여기에는 ACA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확

대가 포함된다. 두가지 모두 합하면 민주당

의 총 요구액은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이다.

그러나 이 비용은 불법이민자를 위한 비용

은 아니다. 

불법 체류자는 ACA 보조금이나 메디케이

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연방법상 불법 체류자는 ACA 마켓플레

이스에 가입할 수 없다. 올해 7월 트럼프가

서명한 새로운 공화당 세법은, 난민·망명

신청자·일부 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 체

류자’의 ACA 보조금 자격까지 박탈했다.

민주당은 이를 원상 복구하려 하고 있다.

CBO는 이 제한으로 향후 10년간 약 1,31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이 줄고, 약 140만 명의 합

법적 체류 이민자가 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불법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메디케이드 대

상이 아니지만, 응급 상황에 한해 연방정부

가 병원 치료비를 일부 보전해준다. 공화당

세법은 이 응급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

원 비율을 낮춰 2034년까지 약 280억 달러를

절감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조치도 되돌

리려 하기에 트럼프 대통령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는 자체 예

산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

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

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에 대한 시각은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자체와 2021년 도입

된 확대 보조금 모두에 반대해왔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자 비용 낭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ACA 보조금은 조지아, 알래스카,

텍사스 등 공화당 성향이며 정치적으로 중

요한 주에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공화당

은 내년 상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갑

작스러운 보험료 폭등을 겪을 경우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

다. 실제로 ACA 가입자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곳은 텍사스, 미시시피, 테네시 등 공화

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연장 가능성은?

의회에서는 확대 보조금 연장이 사실상

정부 자금 협상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재 논

의되는 안은 1년 연장이지만, 공화당은 소득

상한선 도입이나 부정 수급 방지 조항 강화

같은 조건을 붙이려 한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

타)는 협상 의지를 밝혔으나, 명확히 연장을

지지하지는 않았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

원(알래스카)은 2년 연장을 공개적으로 지

지했다. 그러나 하원 내 일부 의원은 보조금

을 완전히 폐지하길 원하며, 마이크 존슨 하

원의장은 해당 정책에 “우려가 있다”는

좀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hsb@bostonkorea.com



The Boston Korea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종합 15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가

을이 오면 뉴잉글랜드의 풍경은 순식간에

변화한다. 보스턴도 예외는 아니다. 붉고 주

황빛, 노란빛이 도시 곳곳의 나무와 거리를

물들이면, 그야말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

이 따뜻해지는 계절이 펼쳐진다. 

단풍 절정 시기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

만, 보스턴 지역은 보통 10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가 가장 화려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도심 쪽은 해안 영향과 도시 열섬 효과 때문

에 내륙보다 다소 늦게 물드는 경향이 있으

니, 계획을 짜기 전에 기상과 단풍 지도를 체

크하면 더욱 알찬 여행이 된다.

보스턴 시내 구석구석의 단풍 산책로, 강

가 뷰포인트, 대학 캠퍼스, 숲길과 근교 자

연 명소 다양하게 추천한다. 각 장소별 분위

기와 특징을 함께 담아두었으니, 계절이 무

르익을 때 차근차근 걸으며 즐겨보자.

보스턴 퍼블릭 가든&보스턴 커먼 (Boston

Public Garden & Boston Common)

단풍을 즐기기 가장 좋은 장소는 단연 보

스턴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한 Public Gar-

den과 Boston Common이다.  도심 중심부

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에 카페에 들

러 커피 한잔 들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이 두 공원은 서로 맞닿아 있어 한 번에 둘

러보기 좋다. 또한 두 공원의 다른 매력의 단

풍 풍경을 느껴볼 수 있다. Public Garden의

작은 연못과 나무 다리, 그리고 가을빛으로

물든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반사 풍경은 그

림 같은 장면을 선사한다. Boston Common

은 더 넓고 다양한 수종의 숲을 품고 있어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공원 경계는 Charles

St, Beacon St, Arlington St, Boylston St로

둘러싸여 있다.

Boston public garden:

4 Charles Street, Boston, MA 02116 

https://www.boston.gov/parks/public-

garden

Boston Common: 139 Tremont Street,

Boston, MA 02111

https://www.boston.gov/parks/boston-

common

찰스 리버 에스플러네이드 (Charles River

Esplanade)

찰스강을 따라 이어진 Esplanade는 가을

철 보스턴에서 가장 낭만적인 산책 코스 중

하나다. 강 양옆으로 물드는 단풍과 함께 도

시 스카이라인이 배경이 되어 독특한 풍경

을 보여준다. 물 위에 반사된 붉고 노란 잎

은 사진 찍기에도 좋으며, 일몰 무렵 벤치에

앉아 강바람을 느끼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접근은 Beacon Hill이나 Back Bay에서 도

보로 가능하며, 지하철 Charles/MGH 역과

도 가깝다. 

웹사이트: https://esplanade.org/

아널드 아보리텀(Arnold Arboretum)

보스턴 자메이카 플레인 지역에 자리한

아널드 아보리텀은 하버드 대학교가 관리

하는 수목원으로, 가을이면 다양한 나무들

이 한꺼번에 색을 바꿔 웅장한 단풍 파노라

마를 완성한다. 잘 정돈된 산책로와 언덕길

이 있어 걷는 내내 풍경이 달라지고, 비교적

덜 붐비는 분위기 덕분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주소: 125 Arborway, Boston, MA 02130

웹사이트:

https://arboretum.harvard.edu/

비컨 힐&커먼웰스 애비뉴 몰(Beacon Hill &

Commonwealth Avenue Mall)

붉은 벽돌 건물이 즐비한 비컨힐은 좁은

골목길과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 가로수

가 어우러져, 가을이 되면 한 폭의 그림 같

은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와 이어지는 백베

이 지역의 Commonwealth Avenue Mall은

양쪽으로 늘어선 나무터널이 황금빛으로

빛나며 긴 산책을 즐기기에 완벽하다. 특히

낙엽이 깔린 길 위에서 걷는 순간은 보스턴

가을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이다.

주소: 484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116

웹사이트: https://friendsofthepublic-

garden.org/our-parks/the-mall/

마운트 오번 공동묘지 (Mount Auburn

Cemetery)

보스턴 인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Mount Auburn Cemetery는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정원처럼 설계된 아름다운 풍경 속

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고요한 묘역 사이를

수놓아 독특한 가을 분위기를 선사한다. 혼

잡하지 않고 사색적인 산책을 원한다면 이

곳만큼 좋은 곳은 없다. 

주소: 580 Mount Auburn St, Cambridge,

MA

웹사이트: https://mountauburn.org/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의 가을 즐기기 - 단풍 구경 가이드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단풍 로드: 도심 속 낙엽 감성과 뉴잉글랜드의 색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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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동요이다. 윤석중선생

이 작사작곡했다. ‘담배먹고 맴

맴, 고추먹고 맴맴~’ 혹자는 담

배일 수없다고 했다. 오히려 달래

라 하는게 옳다는 거다. 

담배는 피울수 있을 망정, 먹을

수는 없다. 또한 아동들에게 담배

보다는 달래가 더 나을 수도 있겠

다. 그러나 달래 역시 맵다. 사촌

인 마늘 만큼 매운 거다. 

마늘만큼 한반도 살았던 사람

들에게 가까운 작물도 없을 것이

다. 하물며 마늘은 쑥과 함께 단군

설화에도 등장한다. 면면히 이어

져 내려온 마늘은 오늘날에도 여

전히 즐겨 먹는다. 

단군설화에 나오는 마늘은 달

래라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 했던

가. 마늘이 고려시대에 도입되었

을 테니, 그럴 수 있겠다. 

박용래 시인이다. 시인의 고향

엔 마늘이 있었던 모양이다.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마늘밭에

눈은 쌓이리

(박용래, 겨울밤 중에서)

마늘은 김훈의 소설에서도 등

장한다. 임진왜란 당시 참전했던

중국장수가 즐겼다던가. 한움큼

을 집어 입안에 털어넣고 우적우

적 씹어 먹었다 했다. 중국장수의

입에선 마늘냄새와 아울러 지독

한 악취가 풍겼을 게다. 그를 만났

을 이순신장군은 역겨웠을 지도

모르겠다. 

이맘때면 처마밑이나 담장에

걸려 있던 마늘이 떠오를 적도 있

다. 어릴적에 본적이 있는데, 햇빛

에 말리기 위함이다. 잘못 간수하

면 썩을테니 말이다. 

‘껍질을 벗겨라.’ 아내의 명

령이다. 마늘봉지를 건네며 내게

하는 부탁이기도 하다. 마늘을 까

는 일이야 그닥 어렵지 않다. 그러

나 손에 배인 독한 냄새는 오래간

다. 

마늘이나 달래나 고추는 친척

지간이겠다. 피차 맵기는 마찬가

지 일테니 더없이 좋은 관계라는

말이다. 맵다만 달덴데, 고추장이

빠지면 밍밍하다.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

각나거늘 (민수기 11:5)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95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영호 목사님의 '특별 기자상'축하드리며…

한담객설閑談客說: 달래먹고 맴맴

지난 9월 26일(금)-9월 28일(주일)까지

오클랜드 가든 소재 ’하크네시아 교회(전

광성 목사 시무)에서 “새로운 세계 선교

의 흐름”이라는 주제 아래 <제1회 뉴욕 세

계 선교대회>가 있었다. 강사진들은 송용

필 목사, 장요나 선교사, 박준열 목사, 문선

희 선교사가 3일동안 강의를 맡았다. 명예

대회장(이용걸 목사), 명예 대회장(김재열

목사), 명예 대회장(류응렬 목사) 그리고

이번 <제 1회 뉴욕 세계 선교대회>의 대회

장 회장(이준성 목사), 부대회장 수석 부회

장(허윤준 목사), 준비위원장(전광성 목사

), 준비위원장(김성은 목사), 준비위원장(

이진아 목사), 준비위원장(김희숙 목사) 임

원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귀한 선교대회

가 마무리 되었다.

<제1회 뉴욕 세계 선교대회>의 강사로는

과테말라 공립학교 성경과목 교수사역의

박준열 목사, 워싱턴헤리티지대학교 문선

희 이사장의 선교사 교육사역, ‘베트남의

선교대부’ 장요나(장주석) 선교사의 비

카라미 선교사역, 구두닦이에서 미국

CPA, 극동방송 부사장까지 인생역경을 극

복한 송용필 목사의 ‘마지막 땅끝선교’

등으로 삶의 저 밑바닥의 부분들을 통해 하

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간증들을 함

께 나누며 참석한 이들에게 감동을 자아냈

다. 세계선교가 지금 왜 필요한지!, 왜 해야

하는지!, 물음을 던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

다.

마지막 날에는 파송과 장학금 전달 그리

고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강사와 준비위원과 회원들에게 감

사를 전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헌신하고 봉사한 대

회가 아니었나 싶었다. 첫째날 반주로 섬긴

이수진 전도사와 경배와 찬양을 맡은 ‘두

나미스 찬양팀(인도: 송영희 목사)’, 반주

(이광선 찬양사역자), ‘샬롬 찬양팀(인도

: 김영환 전도사)’, 둘째날 ‘샬롬 찬양팀

(인도: 이광선 찬양사역자)’, 뉴욕주찬양

교회 찬양팀(인도: 배재상 집사), 셋째날

‘여호사밧 찬양팀(인도: 전숙연 강도사

)’의 은혜로운 경배와 찬양 시간이었다.

집회 때마다 특송과 봉헌송으로 섬긴이

들은 첫째날 ‘두나미스 뉴욕맨하탄선포

외침 전도팀’과 에어로폰 연주팀(리더:

구영희 권사), 둘쨋날 ‘성음크로마하프(

단장: 김사라 목사), 이광선 찬양사역자, 펜

플룻 팀(단장: 이일성 장로), 여호사밧 찬

양팀(단장: 전숙연 강도사), 셋째날 뉴욕크

로마하프연주단(회장: 이진아 목사), 뉴욕

필그림선교무용단(단장: 최윤자 권사) 그

외 대표기도와 헌금기도, 축도로 섬기신 이

들이 있어 더욱 귀한 집회가 되었다.

어디 그뿐일까. 언제 어디서든 말없이 찾

아와 사진과 글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답

하는 신문사의 대표(기자)님들이시다. 이

뉴욕 사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 전역과

한국, 전 세계에 이분들의 글과 사진들이

방송이 나가는 것이다. 얼마나 막중한 책임

과 헌신과 섬김이 있었을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들을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리라. 그분들께 큰 박수를 드린다

. 이번에도 여느 집회와 마찬가지로 참석하

시고 그날그날 바쁜 중에도 기사를 올리시

는 그 정성에 감동받았다.

이번 교역자연합회에서 주관한 <제1회

뉴욕 세계 선교대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마

지막 날에 파송과 장학금 전달과 그리고 감

사패 증정에 ‘특별 기자상’이 마련된 것

이었다. 글쟁이로 가끔은 기자로 일하는 내

게는 아주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

‘특별 기자상’에 뉴욕의 <K굿뉴스> 대

표이자 기자인 윤영호 목사님이 받게 되었

다. 마음으로 감동이 흘렀다. 언제 뵈어도

환한 웃음으로 누구에게나 대하시는 모습

에 감사했었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되시니

더욱 감사했다. 지면을 통해 다시 축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해드린다.

가끔 집회에서 보면 윤 목사님께서 사모

님과 동행하실 때가 있다. 어찌 그리 사모

님도 고우신지 보는 이들에게 훈훈함을 전

해주신다. 우리는 이렇듯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야 한다. 부부의 삶도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때가 있다. 그

렇게 잘살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기쁨이 되

고, 그렇게 잘살지 못하는 부부들에게는 다

시 한 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

간을 주는 것이리라. 그 모든 것들마저도

혼돈되고 불안정한 요즘 삶에서 ‘하나님

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일이라는 생각

을 해본다. 

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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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 단순한 시력 저하가 아니라 눈 건강에 이

상이 생긴 신호일 수 있다. 특히 중심 시야

가 흐릿하거나 일부분이 가려진 듯한 느낌

이 든다면 망막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얇은

신경조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빛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핵심 부위다. 이곳에 문제

가 생기면 일상적인 시각 기능은 물론이고

, 치료가 늦을 경우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

.

자각 증상 거의 없어… 진행 후에야 발견

되는 ‘망막 질환’

망막 질환은 대표적으로 ▲황반변성 ▲

망막박리 ▲망막전막 ▲망막혈관폐쇄 ▲

당뇨망막병증 등이 있다. 대부분 중장년층

이후에 발생하며, 고혈압·당뇨병·고지

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나 노화, 유전적 요

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질환들이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부는 시야

의 일부분에서만 이상이 발생해 쉽게 지나

치기 쉽고, 자각했을 땐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많다.

망막 이상, 이런 증상 나타난다면 의심해

봐야

망막 질환은 종류마다 증상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시야 흐림, ▲왜곡된 시야, ▲눈앞에

날파리 같은 점이 떠다니는 듯한 비문증,

▲번쩍이는 섬광증, ▲시야 일부분 소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피로하거나 안

구 건조로 착각하기 쉬우나, 망막 손상으

로 인한 시신경 변화일 수 있으므로 주의

가 필요하다.

특히 황반변성은 중심 시야를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며 정밀한 시력이 급격히 저

하되는 질환이고, 망막박리는 망막이 안구

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응급 질환으로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

조기 진단이 최선의 치료… 50세 이상, 정

기검진 필수

망막 질환을 예방하고 실명을 막기 위해

선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한 증

상이 없더라도, 특히 ▲50세 이상 ▲당뇨병

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 ▲망막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

을 받아야 한다.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검사로

는 ▲망막 단층촬영(OCT) ▲형광안저혈

관조영술 ▲안저 촬영 ▲시야 검사 등이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 증상 느끼면

바로 병원 찾아야

망막 질환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 황반변성은 항체 주

사치료로 진행을 늦추고,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망막박리나 전막은 수술적 치료가 필

요하다. 

하지만 이 모든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

은, 망막이 손상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다. 한 번 손상된 망막이나 시신경은 회복

이 어려운 만큼, 예방적 관리를 통해 건강

한 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야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평소와 다른

시각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빠르게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

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망막 질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
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스마일안과

망막 질환

시야가 흐릿하고 물체가 찌그러져 보일 때 단순

히 노안이 아닌 망막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망막 질환

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스마일안과 염

동주 원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

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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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Me at
the MFA ► Fall 

Events

Tim Correira Photography. ► Plan your visit at mfa.org

y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E

Open House

Indigenous 
Peoples’ Day
► Monday 10/13 
► 10 am–5 pm 
► Free admission for MA residents

Special Event

Diwali
► Thursday 10/23 
► $5 admission after 5 pm

Special Event

UNIQLO Free 
Admission Day
► Saturday 10/25 
► 10 am–5 pm



20 The Boston Korea2025년 10월 3일 금요일  광고


